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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신중도의 세계	 현주	 불광출판사

	 2	 선명상 길라잡이	 미래본부	 조계종출판사

	 3	 묘법연화경-한글독송본	 광우,정목	 김영사

	 4	 선정겸수	 월암	 담앤북스

	 5	 홀연히 깨어나는 신심명	 원제	 불광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거울 속의 물고기	 백진순	 모과나무

	 7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	 김성구	 불광출판사

	 8	 명상맛집(세계 최고 명상가들의 25가지 명상레시피)	강민지	 불광출판사

	 9	 부처의 인생 조언	 정운	 유노북스

10	 사유하는 불교 성지 순례	 비구 허정	어의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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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마하시사야도위빳사나 백문백답	 일창 담마간다 편역	 이솔

	 3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강설	 붓다스쿨

	 4	 불교이후(대원불교 학술총서 37)	 스티븐 배철러	 운주사

	 5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7	 진짜나를 찾아라	 법정	 샘터사

	 8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샘터사

	 9	 법정 스님 숨결	 변택주 지음	 큰나무

	10	 상윳따니까야(1)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불서총판 운주사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10/14

사유하며 걷는 붓다의 길

‘4·8대 성지’ 넘어 새 여정 제안

경전 읽고 사유하는 깨달음의 길

“부처님 삶 본받는 것이 순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불자들에게 성지 순례는 한 번은 

이루고픈 ‘버킷리스트’다. 그만큼 순

례 상품도 다양하고 순례기도 다수 

출간되어 있다.

불교 성지 순례는 흔히 4대 성지, 8

대 성지라는 틀로 구성된다. 한국불

교와 붓다의 가르침에 끊임없이 질문

을 던져 온 허정 스님은 ‘불교 성지 순

례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고, 경전

에 근거해 답하고 사유하며 붓다의 

발자취를 좇는다. 그 결과물이 〈사유

하는 불교 성지 순례〉다.

스님은 성지를 ‘유적지’에 한정하

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4대 성지’라

고 하면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깨

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처음 법을 설

한 사르나트(녹야원), 열반에 든 꾸시

나가라를 꼽는다. ‘8대 성지’는 여기에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셨던 사왓티

(사위성), 도리천에서 하강한 상카싸, 

수많은 생명을 교화한 라자가하(왕사

성), 〈보배경〉이 설해진 웨살리(바이

샬리)가 포함된다.

허정 스님은 이러한 8대 성지의 경

전상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한다. 부

처님이 하강한 상카싸보다는 부처님

과 제자들이 자주 머물고 가르침을 

전한 꼬삼비가 오히려 더 순례지로

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스님은 고

정관념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고향인 

까삘라왓투와 승가 화합의 상징인 짬

빠, 사리불이 태어나고 열반한 날란

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곳

곳에 남겨진 꼬삼비 등을 순례지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순례 코스보다 중요한 것

은 “무엇을 사유할 것인가”라는 물음

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음미함으로써 

2600년의 시간을 초월해 우리는 부처

님과 함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지 

순례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마음으

로 경전을 독송하고 그 내용을 음미

해야 한다. 독송 후에는 더욱 깊은 이

해를 위해 일행들과 대화하고 토론하

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좋다.”

스님은 성지에서 간단한 설명을 듣

고 기도하고 기념 촬영으로 순례를 

마치는 대신, 각 성지에서 독송할 경

전을 미리 읽고 대화 주제를 정리해 

보라고 말한다. 룸비니에서는 ‘부처님

의 출가 경로는 어떠했고 그것이 의

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보드가야에서

는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닫

고 나서 왜 자리를 일곱 번이나 옮겨 

다니셨는지’, 꾸시나가라에서는 ‘왜 

부처님은 이곳까지 와서 반열반에 드

셨는지’ 등을 사유해 보는 식이다.

책은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에서 시

작한다. 마하보디대탑 앞에서 부처님

의 6년 고행과 극적인 깨달음의 순간

을 기록한 경전을 읽고 그 의미를 새

긴다. 이어 수자타가 부처님께 유미

죽을 올린 아자빨라니그로다 나무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에선 수자타와

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힌두교의 ‘수

자타 템플’과 ‘힌두 템플’ 대신, 경전을 

근거로 수자타 스투파 근처의 우루

웰라를 아자빨라니그로다 나무가 있

는 곳으로 추정한다. 스님은 보드가

야 마하보디대탑에서 이곳까지 ‘우유

죽 공양 길’을 따라 걷는 순례를 제안

하며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고 보

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까지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탄생지 룸비니와 부처님의 출

가 행로, 2차 결집지 웨살리, 최초의 

승원 왕사성, 꼬삼비 등을 거쳐 열반

지 꾸시나가라에 이르러 〈대반열반

경〉의 의미를 살핀다. 또 짬빠에서는 

오늘날의 대중공사는 어떠해야 하는

가를, 각라 호수에서는 “승가공동체

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를, 오디

샤주와 낙푸르에서는 오늘날의 인도

불교를 사유한다.

허정 스님은 순례기를 통해 묻는다. 

“우리는 왜 성지 순례를 하느냐”고. 

책에서 전하고자 했던 스님의 답은 

“성지란 곧 붓다의 삶을 이해하고 자

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며 “성

지는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

미를 새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가르침이 아닐까. 

사찰 숲이 주는 치유와 위안

명상 위한 계절별 추천 12선

산사의 숲길. 머릿속으로만 떠올려

도 맑고 신선한 바람이 느껴진다.

〈천년사찰 힐링숲길 걷기명상〉은 

불교신문 기자인 저자가 걷기 좋은 

사찰 숲길을 소개한 연재 글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10여 년이 지나 책으로 묶

은 이유는 사찰 숲이 시간이 지날수

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걷기 명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4장으로 나눠 계절별로 추천하는 

숲길 22곳을 담았다. 만물이 깨어나

는 봄날에는 고양 흥국사 숲 명상길, 

녹은 짙은 여름에는 송광사 불일암 

무소유길, 비우고 채우기 좋은 가을

에는 정읍 내장사의 비자나무 숲길, 

차가운 기운을 즐기는 겨울에는 상주 

남장사의 석장승 숲길을 추천하는 식

이다. 각 꼭지마다 걷기 명상 팁과 숲

길 약도를 담았다.

특히 올해 3월 산불로 전소되기 전 

고운사를 담은 글과 사진에 눈길이 

머문다. 고운 최치원(857~?)이 머물

며 가운루와 우화루를 지은 인연을 

기려 고운사 숲길을 ‘최치원길’이라 

부른다.

산문에 들어서면 반기던 오래된 소

나무와 겹겹이 심긴 아기단풍은 산불

로 이제 볼 수 없는 풍경이 됐다. 하지

만 화재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활엽

수를 중심으로 잎이 돋아 다시 숲이 

일어나고 있다. 그 길을 걸으며 숲의 

놀라운 생명력을 느껴 보는 것도 좋

겠다.
여수령 기자

디자이너가 펜으로 그린 산사

선암사 등 7곳 수묵담채화로

“가톨릭 신자로 태어나 현재는 무

교이며, 그림 그리고 글을 써 책 만드

는 것을 좋아하는 30대 직장인”인 저

자는 “이 땅에 오랫동안 발 딛고 살았

던 사람들의 건축”이 궁금해져 산사

로 떠났다. 기나긴 역사를 넓은 공간

에 품고 있는 사찰이야말로 한국 건

축의 진수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10여 년간 대기업 그래픽 디자이너

로 일한 저자는 2019년부터 100여 곳

의 산사를 방문했고, 그중 가장 각별

했던 일곱 곳을 섬세한 펜 그림으로 

기록했다. 책에는 순천 선암사를 시작

으로 영주 부석사, 부여 무량사, 김제 

금산사, 남양주 수종사, 화순 운주사, 

서울 봉은사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여느 산사 기행서와 달리 만화와 

펜화로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저자

는 “한국 건축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많은 시퀀스를 가진 공간”이라며 “그

래서 주인공을 따라가며 감상할 수 

있는 만화가 적합할 것이라 생각했

다”고 설명한다. 한국적인 느낌을 담

기 위해 점묘화 같은 수묵담채화 방

식을 택했다. 직접 찍은 사진도 덧붙

였다.

가을에 가볼 만한 곳으로는 수종사

를 추천했다. 샛노랗게 물든 오백 살 

넘은 은행나무와 물안개 자욱한 두물

머리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고.

사유하는 
불교 성지 순례
허정 스님 지음

어의운하

1만8000원

빔비사라왕이 부처님을 마중 나온 제티얀에서 가까운 곳에 ‘부처님의 숲’이라고 불리는 붓다
와나가 있다. 붓다와나 동굴 앞에서 기도하는 저자와 순례단 모습. � 사진 제공=어의운하

올해 3월 대형 산불로 소실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최치원숲의 모습. � 사진 제공=시간여행

천년사찰 
힐링숲길 
걷기명상
여태동 지음

시간여행 / 1만8000원

MZ 디자이너가 펜화로 그린 순천 선암사 승선교와 강선루 모습. � 사진 제공=휴머니스트

주말엔 산사
윤설희 지음

휴머니스트

1만9800원

가을 여행 가방에 ‘쏙’

A16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책세상Ⅰ 제 1550 호   

외 대중일동

◆ 1577-4327 / 010.6408.3280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W O R L D  M E D I T A T I O N  V I L L A G E

의   정
선원장

대종사
각  산

회     주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